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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연이은 집중호우에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 총동원”
-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도시침수, 접경지역 대응 등 역량 집중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7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연이은 집중호우에 따른 관계기관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를 비롯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

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이 참여하여 기관별 홍수대응 중점 추진사항과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 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경기북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200mm 이상의 

비가 전망(~7월 18일)됨에 따라 연이은 강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서울 도림천과 광명 목감천 등 도심하천은 하천 폭이 

좁아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으며, 도시 내 빗물이 빠지지 못하면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서울 도림천 유역의 도시침수예보*를 비롯하여 하천수위를 

사전에 예측하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로 충분한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하수도 빗물받이를 청소 및 점검하도록 하여 도시 

침수에 대비하고 있다.

 * 서울 도림천(‘23.5~), 광주 황룡강 ‧포항 냉천 ‧창원 창원천(’24.5~)



  또한, 북한 접경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이번 비로 인해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 북측에서 물이 대거 유입될 경우를 대비하여 환경부는 

하천수위를 실시간으로 감시(모니터링)하고 있다. 위험징후 발견 즉시 관

계기관 직통연결(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하류 하천에 대한 경보방

송과 순찰계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주민과 행락객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한편, 지난 집중호우 시 물을 최대한 저장하여 하류 하천의 수위 상승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전국 20개 다목적댐은 이번 강우에 대비하여 그간 

집중 방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홍수조절용량 53억㎥(7월 16일 기준)을 

확보했으며, 환경부는 강우 상황을 고려하여 댐을 운영할 계획이다.

  각 기관으로부터 대응계획을 보고받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집중

호우로 하천 수위가 올라가 있고 하천제방도 약해진 만큼,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며, “국가의 소임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연이은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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